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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전담 수사면담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 확보와 범죄 사건의 올바른 판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 진술이 성폭력, 신체 학대 등 가혹한 범죄 사건의 해결에 실증적 증거

로 채택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외에서는 바람직한 수사면담 시행을 위한 면담 훈련의 필

요성과 그 중요성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 수사면담을 담

당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면담 훈련의 구체적인 정보와 면담 훈련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

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의 구성 및 효과성, NICHD

프로토콜에 의한 수사면담 훈련의 중요성과 면담 훈련의 구체적 절차와 구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 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

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학문적 지식이 매우 부족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학술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아동 수

사면담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학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주요어 : 아동진술, 수사면담, NICHD 프로토콜, 면담훈련, 훈련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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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

난 5년간 아동, 청소년이 연루된 성폭력 피해

가 매년 평균 5000 건이 넘게 보고되고 있으

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경찰청, 2013. 09).

국외에서는 어린 아동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법정에서 전문가가 피해 사실을 평가하

고 그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이 매우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 아

동이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기 보다는 피해 사

실을 일차적으로 조사했던 공인된 기관의 전

문가들이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대

변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 심리 치

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수정,

2009). 이와 같은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를 위

한 교육 및 훈련의 일차적 목적은 아동 성폭

력 및 신체 학대와 같은 범죄 사건의 목격자

혹은 피해자 아동을 위한 표준화 및 구조화된

수사면담 지침을 수사면담자에게 제공 및 교

육하고, 전문 면담자들을 양성하여 면담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질적으로 우수한 수사면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격적인 수사면

담에 앞서 아동과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는 방

법, 아동의 연령과 인지 발달적 수준이 고려

된 단어와 문장들로 면담 질문을 구성하는 방

법, 개방적이고 친숙한 의사소통을 면담의 전

과정에 걸쳐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 등을 면

담자 훈련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면

담을 통해 획득된 아동의 진술을 법정에서 실

증적 증거로 제시하는 방법, 재판 과정에서

아동 진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법 등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도 전문

적인 면담 훈련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아동 발달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과 형사사

법 체계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은 아동 전담

면담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다(Quas &

Sumaroka, 2011). 이러한 전문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면담자들은

면담자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관

련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또한 선

행되어야 한다. 면담자들의 개별 역량에 의존

하지 않은 보다 바람직한 수사면담 실시를 위

해서는 학술 연구자들, 관련 행정 부서의 실

무자들, 법조계 전문가들 모두가 면담자 훈련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십여 년 전부터 아동 수사면담

자들을 위한 면담 훈련의 구체적인 절차와 면

담자 훈련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학술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Katz, Hershkowitz, &　Lamb, 2010; Lamb,

Sternberg, Orbach, Esplin, & Mitchell, 2002;

Lamb, Sternberg, Orbach, Hershkowitz, Horowitz,

& Esplin, 2002).

국내에서도 아동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조은경,

2010),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 도구들의 타당도 연구(이수정, 2010), 효

율적 수사면담을 위한 인지 면담 개발(김시업,

전우병, 김미영, 2006) 등 수사면담에 대한 이

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이미정(2009)에 따르면, 국

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전담제’는

아동 전담 면담자들의 소속 및 신분, 업무 분

담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모호한 상황에 있

다. 예를 들어, 아동 전담 면담자들은 일선 경

찰관서의 여성․청소년계가 아닌 과학 수사계

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평균 업무

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력이 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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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과학 수사계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업무

와 과학수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전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성폭력

전담수사관들의 보직이 짧은 기간 이내에 바

뀌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전담제의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아동성폭력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는 아동 전

담 면담자들이 면담 과정에서 빈번하게 범하

는 과오들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연령에 적

합하지 않는 어휘 사용, 아동의 인지 발달적

수준을 벗어난 의사소통 등에 의해 유도된 아

동 회상 보고의 오류는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

라 차후 아동 삶의 복지와 안녕에 절대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아동

의 연령에 따른 피암시성 수준을 고려하지 않

은 채 유도적 정보가 포함된 신문을 하여 피

해사실에 대한 아동의 기억을 왜곡한 실수들

이 국내 사법제도 내에서 비일비재하다(황은

영, 2010). 또한 아동 진술을 획득하는 과정의

논리성 및 합리성 부족으로 인해 아동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못하는 결과

가 발생하고 있다(민유숙, 2009). 이러한 문제

들은 아동 전담 면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충분한 전문적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미국 법정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보완

하기 위해서 성범죄 피해 아동 조사과정 및

심리 치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전문적

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성

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자 진술조사 전문 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소정의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경찰백서, 2013).

또한, 한국의 경우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들 대부분이 피

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거나 그들의 인

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기 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의 진술 조사 과정은 신빙성 있는 진술 획득

을 위한 절차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나

아가 피해자 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

지 않는 진술 조사 과정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조사를 통해 수집

된 진술 자료에 의존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

하게 함으로써 수사 기관의 판단 정확성을 오

히려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다(김태경, 윤성우, 서민재, 김경옥, 한은미,

2013).

아동 수사면담자는 단순히 아동을 많이 접

해보았다는 경험만으로는 아동 조사의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사건과 관련

된 충분한 법률적 지식과 함께 아동수사면담

과 관련된 학술 연구 및 아동조사과정에 대한

훈련, 수사실무와 관련한 자료 분석 등을 통

한 체계적인 전문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성과

를 훈련 지침에 반영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

다.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와 지적 상태에 알

맞은 조사기법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

도록 아동전담검사 및 전담 수사면담자들 모

두에게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한 지속적

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

는 아동조사 면담의 전반적인 절차와 구성에

대한 수사면담자들의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면담의 전문성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에 기여할 것이다.

아동 수사면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

적인 면담자 훈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재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외 아동 증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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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을 바탕으

로 개발된 후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 전담 수사면담을 위한 면담자

훈련의 구체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NIC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미국국립아동인간발달연구소) 프

로토콜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아동

수사면담을 위한 지속적인 면담 훈련의 중요

성과 면담자 훈련 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건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지칭하는 ‘수사면담자’는 연구

의 목적 및 범위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범죄사건에 연루된 아동들을 면담하는 모든

실무자들 즉, 검사, 형사 등의 법조계 전문가

들뿐만 아니라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같은 곳

에 근무하는 아동 진술조사 전문 인력 모두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아동 수사면담자 훈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에 앞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

고 있는NICHD 프로토콜의 구성과 그 효과성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의 구성

현실적으로 수사면담자들이 면담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면담을 올바르게 실시하

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 즉, ‘자가평가(self-

evaluation)’ 혹은 ‘자가감찰(self-monitoring)’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면담자의 개별 역

량이나 면담 경험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율적인 면담도 수사면담의 결과가 아동에

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권장

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사건에 연루된 모든

아동들에게 최대한 질적으로 우수한 면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아동수사면담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NICHD 프로토콜은 학술 연구자들과 아동

면담 전문가, 변호사,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

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개발된 수사

면담 지침서이다. 이 프로토콜은 아동의 연령

에 따른 기억 역량, 성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암시적 정보의 취약성 등 아동 발달 분야의

학술 연구들과 법정에서 요구하는 진술의 형

태, 면담자의 면담 태도, 면담 횟수, 수사사건

의 특성(예: 사건의 심각성, 사건 발생의 빈도,

사건의 혐의자와 아동의 혈연관계 등)등이 아

동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

구들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개발되었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NICHD 프로토콜은 구

조적 형태의 면담으로 면담의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절차들

이 표준화되어 있어 수사사건의 특성이나 각

면담자의 면담 경험에 따른 개별적 역량과 주

관적 해석이 조사면담의 과정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Lamb et al., 2008).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도입 단계

에서는 면담자가 자신을 소개하고 아동이 할

일과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아동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이해가 안 돼

요” 등의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면담자의 말을 수정할 수 있다). 더불어 많은

사법권에서는 아동이 진실과 거짓 진술의 차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추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추가될 수 있다. 다음은 라포 형성 단계로, 이

는 두 가지 하위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편안

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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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라포를 형성한다. 둘째, 아동이 개방형

질문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최근 겪은 중립

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라포 형성 이후 연결되는 前실질적 단계

(pre-substantive phase)와 실질적 단계(substantive

phase) 사이 전환 단계(transitional part)에서는

수사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비암시적

인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단, 면담

자는 아동이 대상 사건을 파악하기 힘들어 하

는 경우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고 대부분 선택

형 질문은 아동이 이전에 진술하지 않은 주제

에 대한 네/아니오 질문으로 구성된다.

아동이 진술을 시작하면 초대법으로 자유

회상 단계를 시작한다(예; ‘모두 이야기해보

렴’). 아동의 자유 회상이 끝나고 나면 면담자

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추가 반응 (follow-up: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

었니?’)이나 단서 초대법(cued invitation: ‘네가

말한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렴’)을 사

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유 회상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이끌

어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유 회상법이 끝난 후에만 면담자는 직접적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질문

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한 정보가 도출되

지 않았다면 면담자는 한정적으로 선택형 질

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암시적 발언은 반드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NICHD 아동 수사면담 프로토콜의

효과성

국외에서는 NICHD 프로토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른 절차

유형 설명

촉진

(facilitator)

지속적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비암시적 (non-suggestive) 반응–

“응”, “그래”, “아..그렇구나”, 아이의 마지막 말 반복

초대법

(invitation)

아동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해 보렴”,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단서초대법

(cued-invitation)

아동이 이미 언급한 부분에 재 집중함으로써 사건 정보에 대한 자유 회상 유도 –

“[사건, 행동, 사물]에 대해 이야기했었지.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직접적

(directive):

아동이 이미 언급한 정보에 재 집중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정보 도출 (주로 wh- 질

문 이용) –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났니?”, “그 사람이 어디를 만졌니?”

선택형

(option-posing)

아동이 언급하지 않은 측면이나 세부 사항에 집중하도록 유도

면담자의 말에 긍정, 부정, 혹은 선택 – “아팠니?”, “옷 속을 만졌니 위를 만졌니?”

암시적

(suggestive)

아동이 말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가정, 혹은 특정 대답을 유도 –

“그 사람이 너한테 뽀뽀하려고 했지?”

표 1. NICHD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면담자의 발언 유형(Lamb, Orbach, Hershkowitz, Esplin, &

Horowitz,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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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할 때에 비해 NICHD 프로토콜을 사용

할 때 면담자가 유도 및 암시적 정보를 제공

할 가능성이 낮으며, 면담자의 반복 질문이나

권위에 의해 아동이 이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릇된 진술을 보고하는 오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Lamb et al., 2009).

또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에서 실

시한 조사에 의하면 같은 조건에서 프로토콜

을 사용하지 않은 면담과 비교했을 때 NICHD

프로토콜을 이용한 면담에서 면담자는 최소

세 배 이상 개방형 질문을 제공하였다(Cyr,

Lamb, Pelletier, Leduc, & Perron, 2006; Lamb,

Orbach, Warren, Esplin, & Hershkowitz, 2006;

Lamb, Sternberb, et al., 2006). 특히 수사 사건과

연관되는 정보의 약 절반 이상, 성폭행 피해

에 대한 첫 언급 중 80% 이상이 면담자의 개

방형 질문에 의한 자발적 회상으로 도출되었

다. 그리고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면담을

실시했을 경우 개방형 질문으로 중요한 정보

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jorklund, Bjorklund, Brown, & Cassel, 1998;

Memon, Wark, Holley, Bull, & Köhnken, 1996).

이와 같은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

결과에서도 모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얻

은 정보가 선택형 질문에 의해 얻은 정보에

비해 정확하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Lamb & Fauchier, 2001; Lamb et al., 2007).

또한, NICHD 프로토콜에 따라 면담을 실시했

을 경우 아동 목격자에 대한 면담자의 촉진적

(facilitatiors), 지지적 발언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아동이 수사에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 & Horowitz, 2006).

그렇다면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에서도 NICHD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적

절할까? 분명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의

회상 능력과 기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Schneider & Bjorklund, 1998). 어린 아동들은 더

적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그에 대해 짧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Baker-Ward, Gordon,

Ornstein, Larus, & Clubb, 1993). 또한 어린 아동

들은 암시적 질문에 대해 틀린 정보를 제공하

거나 강제선택형 질문을 받을 때 틀린 선택

을 할 가능성이 높다(Poole & Lindsay, 1998;

Walker, Lunning, & Eiltz, 1996). 따라서 일부 전

문가들은 NICHD 프로토콜이 어린 아동을 대

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

해 왔다(Lyon, 1999). 하지만 어린 아동들이 더

적거나 짧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들

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니

다 (Oates & Shrimpton, 1991). Lamb 등(2007)의

연구자는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

서 NICHD 프로토콜의 효과에 대해 면밀히 조

사하였다. 그 결과 높은 연령의 아동들이 낮

은 연령의 아동들에 비해 더 많은 세부 정보

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NICHD 프로토콜의 사

용은 전 연령대에 걸쳐 아동의 자발적인 회상

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의 수행 능력을 강화하

고, 아동이 보고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주 어린 아동

들조차 자유 회상에 반응하여 수사에 가장 필

요한 정보(언제, 누가, 무엇을)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강제선택형 질문과 같은 위험성이 높

은 질문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4세 정

도의 아동에게 단서 초대법을 이용하는 것,

아동이 이미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은 강제선택형 질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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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험, 특히 자신이

이미 언급한 경험에 대해 다시 기억하는 것은

그 경험에 대한 정보를 작은 단위를 쪼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단서 초대법은 어린 아

동이 스스로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많은 면담자들이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질문할 때는 선택 사

항들을 제공하거나 암시적 질문을 해야 대답

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질문

에 의해 획득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부정확하

다. 한편 부가적인 발견으로 Lamb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행동에 바탕을 둔 신호 (action-

based cues)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유형

의 신호에 비해 효과적이었지만, 시간 신호

(time-segmenting cues)는 8세 이후부터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며 9-10세 정도의 아동에게 사

용할 때는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

은 이에 대해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나이

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고 설명하였다(Orbach & Lamb, 2007).

마지막으로 Dion 과 Cyr(2008) 연구에 의하

면 일반 아동들뿐만 아니라 낮은 인지 능력을

지닌,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캐나다 아동

들을 대상으로 NICHD 프로토콜 실시해 보았

을 때도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긍정적인 효

과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면담자들은 NICHD 프로토콜을 이용

할 때 피해자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Hershkowitz, Fisher, Lamb, & Horowitz, 2007).

범죄 수사가 아닌 단계적 사건에 대한 묘사

와 관련된 연구들은 진술타당도분석(SVA:

statement validity analysis), 준거기반 내용분석

(CBCA: criterion based on content analysis)

(Akehurst, Koehnken, & Hoefer, 2001), 면담 중

비언어적 표현의 관찰(Ceci & Crotteau-Huffman,

1997)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가들에 의

해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또 다른 연구

진들은 비전문가들의 평가법을 사용하거나(Vrij

& Van Wijngaarden, 1994)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성과를 비교해 왔다(Jackson, 1996). 이러한 연

구들에서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정확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평균 3분의 1정도는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문가들 역

시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과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거짓 진술을 구분하지 못하

며 실제로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이나 일반

학생들에 비해 매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Leichtman & Ceci,

1995).

아동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평정자간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Horner, Guyer

와 Kalter(1993a, 1993b) 연구의 신뢰도 범위는

.10에서 .90였으며, Finlayson과 Koocher(1991) 연

구의 신뢰도 범위는 0-25%부터 75-100%였다.

Jackson과 Nuttall (1993)의 연구에서 같은 기록

에 대한 평가는 “학대가 일어났다고 매우 확

신함”부터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매우

확신함”에 걸쳐 이루어졌다. 높은 평정자간 신

뢰도가 항상 그 판단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는 않지만 낮은 신뢰도는 적어도 그 평가 도

구에 의한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CBCA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현장 연구들은 아동 보고의 신뢰성을 보다 잘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Lamb et al.,

199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에 대한 의

문 역시 존재한다(Wells & Loftus, 1991). 진술

한 사건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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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

실이라고 판명된 진술이 거짓 진술보다 더 높

은 CBCA 점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차이는 작

았으며 현장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

로 잦은 오류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Hershkowitz, Lamb, Sterberb 와 Esplin

(1997)의 연구는 면담자가 피해 아동으로부터

서술형 대답을 이끌어냈을 때, 다시 말해,

NICHD 프로토콜을 이용하였을 때 아동의 진

술에서 CBCA를 평가하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NICHD 프로토콜은 아

동으로부터 질적인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 권

고 방안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아동 진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학대 아동에

대한 정의(justice) 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NICHD 프로토콜 이외에도

다양한 수사 면담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Corner House's RATAC(rapport,

anatomy identification, touch inquiry, abuse, and

closure)로 알려진 Finding Words 기술(Walters,

Holmes, Bauer, & Vieth, 2003)이 공식적으로 많

은 사법권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RATAC

로 훈련 받은 면담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면담

을 진행하는지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연구는 없다. 연구자들이 RATAC와 같은 기술

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에 무리

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러한 기술에 대한 평

가가 시급하다.

한편,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인지

면담(Cognitive Interview; Fisher, Brennan, &

McCauley, 2002)은 NICHD 프로토콜과 유사한

인지 이론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인지 면담

은 다른 표준적 면담 방법에 비해 더 많은 세

부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Köhnken, Milne, Memon, & Bull,

1999). 실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평가된 적은

없지만 인지 면담 중 맥락 회복(Mental Context

Reinstatement)의 일부분은 NICHD 프로토콜의

효과를 향상시켰으며 다른 부분들도 유사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 & Horowitz, 2001).

여전히 NICHD 프로토콜은 새로운 연구 결

과들을 적용시키며 개발 단계에 있지만 다른

보편적인 면담 지침보다 더 유용하고 실제 현

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최근 Hershkowitz, Lamb, Katz 와 Malloy(2013)

연구에서는 수정된 NICHD 프로토콜(Revised

Protocols = RP)과 기존의 NICHD 프로토콜

(Standard Protocols = SP)의 차이에 대한 연구

를 실시하였다. RP는 면담자가 암시적이지 않

으면서 보다 지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

과 아동과 효과적으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개선된 프로토콜로, 라포

형성 단계에서 아동은 최근 경험에 대한 자유

회상 서술(free recall narrative)을 하고,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정

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개정판은

면담자들에게 아동의 경험에 대한 흥미를 표

하고, 아동의 이름을 부르고, 아동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기술

하도록 격려하고, 아동의 보고 내용이 아닌

서술을 위한 노력과 의지에 대한 정적 강화를

제공하며, 면담에 대한 아동의 감정에 공감을

표할 것을 권고한다. 연구 결과, 비록 총 정보

의 양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

지만, RP 면담의 아동은 실질적 단계에서 범

죄사건 언급에 대해 주저하는 태도를 덜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담의 후기 단계

를 살펴본 결과 RP 사용 면담자들은 학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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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할 때, 보다 많

은 비암시적인 지지를 제공하였다. 이는 결과

적으로 RP 조건에서 아동들이 개방형 질문에

반응하여 보다 많은 자유 회상적 진술을 제공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개방형 질문에 대

한 아동의 적극적인 반응은 결국 아동의 높은

협력을 의미하며, 진술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고려되었다(Hershkowitz et

al., 2013).

이처럼 NICHD 프로토콜을 통해 획득한 아

동의 회상 보고는 정확하며 법정에서 유리하

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숙련된 면

담자라 할지라도 NICHD 프로토콜의 지침을

따르고 훈련 기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검토하여 올바른 면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면담자들이 NICHD 프로토콜의 지침

을 잘 따르고 지속적인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

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서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Lamb et al., 2007). 이러한 이유로 NICHD 프

로토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수사면담

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필요하다.

NICHD 프로토콜에 따른

수사면담 훈련의 중요성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들이 지속적인 면담

훈련을 통해 충분히 학습해야 할 사항들에는

면담 전 아동과의 충분한 라포 형성 방법, 아

동의 연령에 적합한 질문 제공 방법, 아동의

피암시성 수준에 대한 지식 등이 있다. 즉, 면

담자 훈련은 구조적 면담의 세부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익히고 그 지침에 따른 면담을

연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 성

폭행, 신체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사건들의 독

특한 특성과 아동의 연령, 생활환경, 사건과

관련된 아동의 사전 경험들의 특성 등(예: 사

건의 반복성 및 지속성, 가해자와의 관계 등)

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면담의 세부 절차들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방안들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해부학 인형, 인체 해부도 사용, 그

림 그리기, 시각적 단서 제공 등과 같은 부가

적 도구들의 사용과 진실 유도 및 서술 정교

화 훈련 기법 등 다양한 면담 기법들의 적절

한 적용(Brown, 2011),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적합한 어휘 및 질문 구조 등

과 관련된 학술 연구 결과들과 현장 자료 조

사(Plotnikoff & Woolfson, 2009) 등 전문적 정보

들도 지속적인 훈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

공될 수 있다.

영국에서 실제 아동 수사면담 사례들을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들은

아동 진술과 관련된 기초 및 응용적 연구의

함의들과 표준화된 수사면담의 세부 절차 및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한 후에도 실제 수사면담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들을 제대

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ederborg,

Orbach, Sternberg, & Lamb, 2000). 그러나 면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훈련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면담자들은 교육

받은 사항들을 실제 수사면담 시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Lamb et al., 1996; Sternberg, Lamb,

Davies, & Westcott, 2001). 예를 들면, 면담자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면담자들은 실제

아동 수사면담 시 개방형 질문 위주로 아동의

회상 보고를 확보하였고 유도 및 암시적 질문

의 횟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Katz

& Hershkowitz, 2010). 그러나 면담 훈련의 참

여와 면담 피드백이 중단되는 경우,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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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면담 형태, 즉, 강제 선택형 질문(예: 네,

아니오)의 빈도가 높은 면담을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 Sternberg, Orbach, Esplin,

& Mitchell, 2002). 이는 면담자의 고착된 면담

습관 개선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면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Lamb, Sternberg, Orbach,

Hershkowitz 등(2002)의 연구진은 4가지 훈련

모델의 효과 비교를 통해 지속적인 훈련의 중

요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모든 훈련 조건에서

면담자는 면담 방법의 바탕이 되는 아동의 기

억, 언어, 소통, 사회 발달 연구에 대한 이론

적 교육을 받았다. 첫 번째 훈련 조건은 오직

이러한 교육만을 제공했다. 두 번째 훈련 조

건에서 면담자는 과학적 이론에 대한 교육뿐

만 아니라 前실질적 라포 형성 단계에서 구조

화된 방법을 사용하도록 훈련 받았다. 세 번

째와 네 번째 면담 조건에서 면담자는 과학적

이론과 구조화된 NICHD 면담 프로토콜의 전

반적인 내용을 교육받고 철저한 감독 하에 프

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했다. 세 번째 조건에서

면담자는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거치고 매달

실제 현장 면담을 분석하는 집단 회의에 참석

하였다. 또한 각각의 현장 면담에 대한 자세

한 피드백을 제공받았다. 네 번째 조건에서

면담자들은 세 번째 조건의 면담자들과 마찬

가지로 매달 집단 회의에 참여했지만 개인적

인 감독이나 피드백은 받지 않았다. 각기 다

른 4가지 훈련 조건의 효과는 면담자가 선택

형 질문과 비교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 정

도,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얻은 정보의 양,

면담자가 실질적 면담에 소요한 시간 등에 따

라 분석되었다. 면담자들의 성과는 훈련 6개

월 전 동일한 면담자들이 비슷한 연령대의 아

동들과 진행한 면담들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면담자가 NICHD 프로토콜을 사용하

고 정기적인 훈련 워크샵에 참석했을 때, 다

시 말해, 올바로 확립된 이론과 지속적인 훈

련이 바탕이 되었을 때 성폭력 피해자들로부

터 얻은 정보가 질적으로 장기적 향상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Lamb 등(2002)은 면담자들에 대한

감독과 피드백이 종료된 후의 역효과에 대해

보여주었다. 면담자들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독과 피드백을 받을 당시의 면담과 그러한

감독과 피드백이 종료되고 6개월 후의 면담을

비교했을 때 후자의 경우 면담의 질이 확실하

게 떨어졌다. 개방형 질문의 사용이 유의미하

게 감소하였으며, 선택형 질문의 사용이 증가

하였고, 선택형 질문이 처음 사용되는 시점도

빨라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 회상을 이용

한 피면담자의 응답을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은 모두 지속적인 수사

면담자 훈련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아동 수사면담자 훈련의 구성 및 내용

아동 수사면담자 훈련은 보편적인 면담 특

성들 이외에도 아동 수사면담 시 특별히 고려

되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

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면담

전문가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동료

면담자들 간에 공동체적 단합의 기회를 마련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면

담자 훈련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담자들은 일차적 훈련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면담 훈련에 참

여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은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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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전담 수사면담자 훈련 및 피드백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훈련 방

법이 이상적인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의 훈련

절차로 미국,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Cederborg et al., 2000; Lamb et al., 2009;

Orbach, Hershkowitz, Lamb, Esplin, & Horowitz,

2000; Stewart, Katz, & La Rooy, 2011).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아동 수사면담자 훈련의 구성과 내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NICHD에서 제시하는 면담 훈련의 구성 및

내용

면담 훈련의 긍정적 환경 조성 단계

성공적인 면담자 훈련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훈련 환경의 조성이다.

적정 수준의 긴장은 훈련의 집중력 향상을 위

해 필요할 수 있지만 훈련에 참여한 면담자들

과 훈련 담당자의 관계가 적대적이거나 훈련

환경이 경직되어 있는 경우 성공적인 면담 훈

련의 시행은 어렵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지지

적인 훈련 환경의 조성은 면담 훈련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훈련에 참가한 동료들과

원활한 친밀감 및 상호 이해와 존중을 형성하

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 유지를 가능하게 하

며 이는 면담자가 수사면담에 앞서 아동과 충

분한 라포를 형성하는 근원적 이유와 일맥상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담의 세부 절차 학습 단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고 나면 실제 면담 사

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조적 면담의 세부

절차에 대한 훈련을 시작한다. 아동 수사면담

의 세부 절차에 대해 이승진(2012)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면담자는 라포 형성에 앞서 아동

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본 면담에서 아동

의 주요 회상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리고 면담자는 아동에게 회상

보고시 구체적 진술의 필요성, 사실적 정

보만을 서술하는 것의 중요성, 대화의 기

본 규칙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예를 들

어, 면담 과정에서 아동은 언제든지 면담

자의 질문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

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나 이해하

기 어려운 질문에는 언제든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다’와 같은 솔직한 응답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면담의 주요 목적과

진술의 기본 규칙들을 아동이 충분히 이해

하고 나면 면담자는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들어간다(p 79).

이와 같은 세부 절차를 학습하고 나면 면담

자들은 ‘역할극(role play)’을 통해서 면담을 직

접 실시해 본다. 면담자들은 역할극을 통해

구조화된 수사면담의 절차를 충분히 습득하고

면담의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

호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절차는

수사면담 실시에 대한 면담자들의 불안 감소

와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Lamb et al., 2009).

나아가 면담자들에게 수사면담이 질적으로

우수할수록 피해자 아동으로부터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건에 대해 보다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아동의 신뢰로운 진술

은 아동 삶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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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아동 수사면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양시키

도록 한다.

면담자와 관련 실무자들의 개방적 토론

단계

초기 면담자 훈련은 수사면담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 이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수사면담

관이 직면하는 현실적 난관들에 대한 논의와

숙련된 면담 전문가의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법률적 제도와 수사사건의 특성에

따라 법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

문에 기소 측 및 피고 측 변호사들을 초빙하

여 아동 수사면담의 올바른 절차 및 법정에서

아동 진술의 증거적 활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면담

훈련의 부족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해 면담자

와 관련 실무자들이 개방적으로 토론하는 기

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면담 훈련 마무리 단계

훈련 과정에서 학습한 주요 내용을 개별적

으로 정리하고, 훈련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아동 수사면담에 대한 의문 사항들, 바람직한

면담의 진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 혹은 불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개별 혹은

그룹 면담 훈련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구축될 수 있

도록 한다.

요약하면, 초기 면담자 훈련은 면담자들

이 아동 수사면담에 대한 의견, 태도, 신념

등을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공동체적 의식

을 형성하고, 보다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들로부터 고견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에 따른 아동의 기억 및

언어적 능력, 시간, 장소, 신체 접촉에 대

한 이해 정도, 경찰이나 판사 등이 갖는

권위에 대한 아동의 순응도 등 아동 진술

과 관련된 학문적 전문 지식 역시 체계적

으로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수사면담의

기본 규칙, 아동의 연령에 따른 적절한 라

포 형성법, 아동의 기억 향상을 위한 적절

한 부가적 단서 제공법 등 아동 수사면담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지식과 실질적 정보를 활용하여,

예를 들어, 수사면담 시 개방형 질문에 대

한 아동의 반응적 특성을 다룬 학술 연구

의 결과들과 실제 수사면담에서 아동의 반

응들을 비교하여 상충되거나 일치하는 부

분들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또한 시도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료 면담자들과

의 체계적인 역할극을 통해 개방적이고 비

판적인 상호 피드백의 환경을 만들고 각

면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

NICHD에서 제시하는 면담 훈련 피드백의 구

성 및 내용

개별 면담 피드백의 구성

개별 면담 피드백은 아동 수사면담이 시행

된 즉시 현장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면담의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은 면담 시행

직후 논의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즉각적인

피드백은 면담과 관련된 면담자의 기억이 가

장 우수할 때 제공되기 때문에 다음 면담에서

동일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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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수사면담 진행 도중 짧은 휴식 시

간을 갖고 그 휴식 시간 동안 동일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나 면담 훈련에 참여한

동료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수사면담이 마무리되고 난 즉시 임무 수

행 보고 과정에서 전문가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보통 개별 면담 피드백은 훈련 참가

자보다 아동 수사면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자들은 피드백의

이상적 횟수는 3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제안한다(Stewart et al., 2011). 개

별 면담 피드백은 면담자가 실시한 수사면담

중 특히 까다로웠던 면담 사례를 선택하여 집

중 분석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

히 녹화된 면담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

해 보며 면담자와 아동의 의사소통적 부분 이

외에도 면담자 및 아동 개개인의 비언어적,

준언어적 태도와 특성까지 분석하는 것이 중

요하다. 개별 피드백 미팅 전 훈련자와 면담

자는 선택한 면담 사례를 각자 꼼꼼히 살펴보

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한 후 미팅에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팅

주제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 특

성’이라고 하면 면담자가 제공한 개방형 질문

의 횟수, 개방형 질문에 따른 아동의 전체 진

술량, 진술 내용의 특성 등을 정리하여 훈련

자와 면담자가 서로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는

식으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 피드백은 그

날 미팅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을 요약하고

다음 미팅의 주제를 상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개별 피드백 미팅 후에는 면담자가 훈

련자의 조언들을 검토하고 숙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피드백 자

료들이나 면담 전사 자료, 면담 평가 자료들

은 훈련자와 면담자 모두 항시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개별

피드백 미팅은 각 면담자의 단점이나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피드백 미팅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면담자의

면담 수준은 질적으로 향상되기 마련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개별 면담 미팅에서 훈련자

가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담자와 훈련자 사이의

돈독한 신뢰와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

그룹 면담 피드백의 구성

그룹 면담 피드백은 2가지 형태가 있다. 동

료 면담자들과 함께 초기 면담자 훈련을 통해

학습한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 절차를 반복

훈련하는 형태가 있고, 숙련된 면담 훈련 전

문가가 면담자 훈련에 참여한 그룹 전체에게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가 있다. 미

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면담

훈련은 숙련된 면담자보다 현장에서 함께 수

사면담을 시행한 동료 면담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Stewart et al., 2011). 현재 국외에서는 각 지

역 사회 혹은 담당 행정 부서에서 동료 면담

평가의 세부적인 구성이나 진행 방식을 자유

롭게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까지 국외에서도 면담자 동료 평가가 아동 수

사면담의 질적 향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룹 면담 피드백은 실시된 수사면담을 전

체적으로 평가하거나 특정 사항에 중점을 두

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피드백 결과는

전체 그룹의 구성원들과 공유되기 이전에 그

면담을 실시한 면담자에게 먼저 제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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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리고 면담자의 동의 후 일부 피드

백들을 발췌하여 그룹의 구성원들과 심도 있

게 논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를 들어, 아동

수사면담의 기본 규칙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

었는지, 폐쇄형 질문이 제공되기 이전에 개방

형 질문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아동의 연령

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의 사용은 없었는지,

서술적 응답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수사사

건의 특성들을 세분화하여 특정 정보(예, 혐의

자, 사건이 발생한 날짜, 사건의 발생 위치

등)에 대해 아동의 자발적 보고가 가능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었는지 등도 논의할 수 있다.

한편 그룹 피드백은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

상 이외에도 동료 면담자들 사이의 공동체적

교감 형성의 역할과 차후 면담 훈련에 지속적

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 부여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또한 면담자들은 다른 동료의 면담

을 관찰함으로써 긍정적 혹은 부정적 면담 태

도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개별 피드백 미팅은

면담자와 훈련자 둘이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

드백의 내용이 명확하고 특정 부분에 대한 보

완이나 개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만 그룹 피드백은 피드백의 내용이 광범위하

거나 모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 내

용을 그룹의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명확하게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바람직한 면담 피드백의 요건

성공적인 면담 피드백을 위해서는 면담자,

면담 훈련 전문가, 법정의 면담 감독관들이

각 면담 사례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면담 피드백을 위해서

사전에 녹화된 실제 면담 자료나 전사된 면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훈련이나 피드백을 위한 면담

자료들은 재판이 종결된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수사면

담 자료를 면담 훈련이나 피드백에 활용하는

것은 획득된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논쟁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NICHD 아동 수사면담 지침에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면담자 훈련의

세부 구성과 내용, 피드백 과정에 대해 살

펴보았다(Lamb et al., 2009; Stewart et al.,

2011).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성폭력 사건

에 대한 피해 아동 진술이 점차 중요해지

면서 성폭력특별법 제 21조 2에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 조항을 신설하여 성폭

력 범죄 수사면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

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을 교육받은 전

담 검사와 아동 전담 수사면담자를 검찰

및 경찰에 각각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이미정, 2009). 이에 따라 경찰은

2007년 ‘성폭력수사전문과정’(권창국, 2009),

2013년 ‘아동․장애인성폭력수사과정’등(경

찰백서, 2013)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과정을 위한 2~3주 교육 이

후에는 지속적인 면담자 훈련과 면담 피드

백 과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

과 훈련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도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의 시행을 위해서는 아동 진술과

접목된 학문적 지식과 법률적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동 전담 수

사면담자 훈련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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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면담자 훈련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바람직한 수사면담의 형태에 따른 아동 진

술의 신빙성과 면담자의 면담 훈련 참여에 따

른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에 대해 학술 연구자,

현장의 실무자, 법조계 전문가들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Lamb, Sternberg, Orbach, Esplin, &

Mitchell, 2002, Lamb, Sternberb, Orbach,

Hershkowitz et al., 2002).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

담 시행을 위해 면담자는 표준화된 수사면담

의 세부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야 하며, 실시

된 수사면담 사례들을 토대로 동료 면담자들

과 의견을 나누고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평가

를 받음으로써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면담자는 아

동으로부터 사건의 실체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아동 진술을

면담자 개인의 판단이나 편견으로 잘못 해석

하지 않고, 이를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

학적 수사기법을 연마하기 위해 면담자들은

전문적인 면담자 훈련을 통해 다양한 범죄 사

건들에 대해 법정에서 요구하는 증거의 형태,

핵심적 정보를 아동으로부터 획득하는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학습하고, 면담 훈련에

참여한 동료들 앞에서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이를 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사면담

을 실시하는 경우 면담자는 이 연령대의 아동

은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 회상에 한계가 있

으며 어린 아동일수록 ‘스크립트 기억(scripted

memory: 정형화된 상황이나 통상 일어나는 일

련의 사건들에 관한 도식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억)’에 의존한 회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Hudson, Fivush, &

Kuebil, 1992).

수줍음이 많고 의사소통을 유난히 꺼려하는

아동을 면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별적 면

담 형식에 대한 특별 훈련도 필요하다. 지난

경험들에 대해 서술하거나 질문 받는 것을 유

난히 꺼려하는 아동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면

담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서적 지지

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아동 수사면

담 자료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와 같은

기질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이 실시된

경우 면담자의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et al.,

2006). 한편 학대 경험에 대한 언급을 특히 꺼

려하는 아동들, 수줍음이 많고 유난히 면담

진행이 어려운 아동들의 면담 사례들을 분석

한 바에 따르면 면담자가 면담 훈련에 지속적

으로 참가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사

면담의 질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

다(Katz et al., 2010). 이는 면담자 훈련이 아동

의 기질적, 성격적 개별 특성들에 따른 수사

면담 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면담자 훈련 및 피드백의 성공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 전담 면담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면담자들은

과도한 업무와 관련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

해 면담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다. 또한 법정과 경찰에서면담자 훈

련의 주요 목적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 획득이

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동 수사면담을 실시할

때 면담자들이 경험하는 실질적 고충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면

담은 주로 여성 수사관이 담당하도록 권고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300 -

고 있으나 실제 여성 수사관이 많지 않을뿐더

러, 부족한 여성 수사면담자의 인력을 충원하

고 훈련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김종오, 2007). 따라서 면담자들이 면담자 훈

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면담 훈련을 통해

학습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아동 수사면

담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담자 훈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

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이상적인 아동

수사면담 시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와 면

담 훈련 및 교육 제공은 사회 제도적 차원에

서부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논의 및 제언

국외에서는 아동 수사면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자들과 실무자

들이 상호 협력하여 학문적 지식과 현장 경험

들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Stewart et al.,

2011).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수사면담에 대한

아동의 공포와 거부감 완화를 위한 방안, 아

동의 진술 동기 부여를 위한 적절한 라포 형

성 방안, 연령에 따른 아동 진술의 역량 평가

방법, 비암시적 질문 제공 방법, 목격자 및 피

해자 아동을 위한 단․장기적 보호 방안 등

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특징과 관련된 학문적 지식에

근거한 아동 진술의 심층적 이해는 아동의 연

령 및 인지, 의사소통적 능력을 고려한 질문

제시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

시행을 위해서는 면담자가 구조화된 수사면담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면담자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물론 올바른 수사

면담을 위한 면담자의 내적 의지와 동기에도

불구하고 면담자 훈련을 위한 국가 예산의 부

족, 훈련을 실시할 전문 인적 자원의 부족, 과

도한 범죄 사건의 접수량 등 면담자 훈련의

지속적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적 문제들

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성폭력수사

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성폭력사건의 복

잡한 수사절차와 수사기관의 중복조사를 들

수 있다. 또한 시행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

은 성폭력전담조사제도 역시 아직 완전히 정

착되지 않아 운영상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전담면담자들의 불확실한

소속 및 업무 분장, 성폭력전담검사의 진술

녹화 지휘 소홀, 충분한 교육 훈련 미비, 관련

전문가 및 피해자지원시스템과의 연계 미비를

예로 들 수 있다(이미정, 2009에서 재인용). 따

라서 면담자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현장

의 실무자들 및 관련 행정부서에 적극적으로

전달되어 면담자 훈련의 참여가 아동 전담 수

사면담자들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수사면담은 신뢰로운 아동

진술을 확보하여 범죄사건 해결 과정에서 요

구되는 신속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보다 공정

하고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실

시될 수 있는 수사면담의 횟수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이차적인 심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수사면담

실시를 위한 우수한 교육 과정을 구축하고 미

래 전문 면담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전문 진술녹화관 양성을

위한 아동성폭력 진술녹화관 자격인증제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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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이래로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 전문 진

술녹화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폭력

수사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

러나 일부 수사 전담 면담자들의 교육 기피로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 전담 면담자들 중

교육을 완전히 이수한 이는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 과정 미이수자는 소속 불

문하고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하며, 워크샵을 개최하여 면담자의 사기진

작 및 책임의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특성에 맞는 조사기법 교육을 위한 성

폭력수사 전문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아동성

폭력진술녹화관 자격 인증제’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진술 녹화관 자격 인

증자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정성훈, 2010).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들 중에서

도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대와 관련된 범죄

사건들의 경우 수사면담자의 역할은 특히 중

요하다. 왜냐하면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면

담과 달리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면담의 결과

는 아동 삶의 안정과 보호를 책임지는 법률적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올바른 수사면담을 위해서는 개별 면담자

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면담자

들의 행정 업무 분산 및 아동 수사면담 훈련

에 필요한 도구 제공 등 사회적 지지와 배려

도 필요하다. 점차 국내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면담 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관련된

법률적 제도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수사면담자 훈련의 구체적인 정보와 효

과성에 대해 경험적 자료 및 현장 조사 분석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

문을 시발점으로 학술 연구자들, 법조계 전문

가들, 현장 실무자들이 전문적 수사면담자 훈

련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훈련의 구성과 효과

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고찰 및 경험적

연구들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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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ve interview of children has an imperative and critical responsibility in the context of

children's testimony and it often determines how the rest of the investigation proceeds in the legal system.

Consequently, concrete structures and systematic contents are required for appropriate as well as scientific

investigative interview of children. Yet,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only a few articles published

regarding training procedures that have methodical support and confirmed effectiveness for investigative

interviewers of children in Korea. Thus, this paper offered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of a series

of stages involved in training investigative interviewers of children which included a stage of building

positive environment, a learning stage, a stage for open-discussion, and a stage for wrapping up. In

addition, the structures of an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 feedback and the criterions for an ideal

interview feedback were introduced. Ultimately, the goals of this paper were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effective and systematized training procedures based on the results of scientific researches examining the

most effective training methods for investigative interviewers for them to facilitate interviews of high

standard an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continuous training throughout their professional careers as

investigative interviewers. It was also discussed that everyone on the team including administrators and

managers who work in the related fields needs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effective training

for investigative interviewers of children to attain the most reliable testimony.

Key words : children’s testimony, investigative Interview, NICHD protocol, interviewer's training, training feedback


